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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8월 30일 창간

호남신문의 새 로고는

타원형의 우주안에 '태풍의 눈'을 형상화해

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

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

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.

호남신문 자매지 

국민복지신문

1946년 10월 26일 창간

“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”

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원년인 지난해 광

주·전남 지역 고용률 통계 지표에는 큰 변화가 

나타나지 않았다.

양 지역 고용률은 2019년 대비 1%p 내에서 

소폭 증가 내지는 감소 현상을 보인 가운데 두 

지역 모두 농림어업 분야만 증가세가 두드러

졌다.

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‘2020년 광

주·전남 고용동향 통계자료’에 따르면, 지난

해 광주지역 고용률은 58.7%로 2019년 대비 

0.6%p 하락했다.

광주 취업자 수는 74만8000명으로 전년 

대비 2000명(-0.3%)이 감소했고, 경제활동

인구는 7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

(-0.1%)이 줄었다.

실업률은 3.9%로 전년 대비 0.2%p 상승한 

가운데 실업자 수는 3만명으로 1년 전 보다 

1000명(4.2%)이 늘었다.

비경제활동 인구는 49만7000명으로 전년 

대비 1만1000명(2.2%)이 증가했다.

산업별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농

림어업 분야로 종사자 수가 2019년 1만3000명

에서 2020년은 1만6000명으로 3000명(19.1%)

이 늘어났다.

가장 감소세가 큰 분야는 건설업종으로 7만

2000명에서 4000명(5.4%)이 감소했다.

지난해 전남지역 고용률은 63.9%로 2019년 

대비 0.5%p 증가했다.

취업자 수는 97만4000명으로 전년과 동일

한 수준을 보였고, 경제활동 인구는 99만8000

명으로 1년 전 보다 2000명(-0.2%)이 감소했

다.

실업률은 2.4%로 전년 대비 0.2%p 하락한 

가운데 실업자 수는 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

2000명(-7.5%)이 줄었다.

고용률 소폭 증가에 힘입어 비경제활동 인

구는 1년 전 보다 8000명(-1.5%)이 감소한 52

만8000명으로 조사됐다.

전남 지역도 광주와 동일하게 산업별로 농

림어업 업종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.

전남지역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9년 19

만1000명에서 2020년 20만5000명으로 1만

4000명(7.2%)이 늘어났다.

가장 감소세가 큰 분야는 전기운수통신금융 

업종으로 7만8000명에서 4000명(-5.4%)이 감

소했고,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도소매숙박음

식점 업종도 17만9000명에서 5000명(-2.5%)

이 줄었다.

기동취재본부

‘지난해 고용률’ 광주↓· 전남↑…농림어업만 모두 증가
호남통계청, 고용동향…광주 0.6p% 감소·전남 0.5%p 증가

감소세 큰 분야, 광주-건설업·전남-전기운수통신금융업종

13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서구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을 하고 있다.코로나19 방역 전통시장

전남대학교병원이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

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검사결과 고령층의 확

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7일부

터 12월31일까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유전

자증폭(PCR) 검사를 총 4만5784건 실시했다.

검사자는 20대가 8603건(18.8%)으로 가장 

많았으며 30대 7185건(15.7%)으로 가장 많

았다. 이어 40대 6725건(14.7%), 50대 6690건

(14.6%), 60대 5943건(13.0%), 70대 4775건

(10.4%), 80대 2870건(6.3%) 순이다.

양성 확진율에서는 검사건수 대비 10대가 

검사 건수 1181건 중 122건인 10.3%로 가장 

높았으며 60대 9.7%, 70대 8.1%, 50대 7.8%, 

40대 5.3%, 80대 4.9%, 30대 4.2%, 20대 4.1% 

순이었다. 10대를 제외하면 양성 확진율은 고

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성별로는 여성이 검사건수 2만5064건 중 양

성 확진이 1585건, 남성은 2만720건 중 양성 

1321건을 기록했다. 

월별로는 검사 첫 달인 2월 891건이었지만 

3월 19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6월까지 

1200여건을 유지하다 7월 3700여건으로 3배 

이상 늘었다.

1일 평균 검사 건수는 139건이며, 11월14일 

1949건으로 가장 많았다.

또 전남대병원 직원 대상 전수조사(4회)를 

시행했던 11월 1만5614건, 12월 1만1025건을 

기록하기도 했다.

김미희 기자

“20~30대 검사·고령층 확진율 높아”…전남대병원 분석

지난해 2월7일~12월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 4만5784건

20대 8603건 최다…양성 확진율, 건수 대비 10대 10.3% 

함평군은 내달 3일까지 2021년 귀농귀촌분

야 보조·지원 사업 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

일 밝혔다.

올해 군은 총 사업비 3억4600만원을 투입해 

귀농·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한

다.

모집 규모는 총 4개 사업 29개 농가로 ▲귀

농인 영농정착지원(농가당 2000만원) 13개소 

▲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농가당 800만

원) 4개소 ▲소규모 하우스 지원(농가당 400만

원) 10개소 ▲귀농인 관정개발 지원 사업(농가

당 700만원) 2개소 등이다.

함평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

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

과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.

고정금리 연2% 또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농

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3억원, 주택구입 

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예정

이다.

신청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

(전입일 기준)하고 함평으로 전입한 지 5년이 

경과하지 않은 주민이다.

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은 

다음 달 전남도에서 배정한 금액에 따라 모집 

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.

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

이지 고시·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친환경

농산과에 문의하면 된다.

함평=김광춘 기자

함평군, 귀농·귀촌분야 지원 대상자 모집

다음달 3일까지…귀농 창업 3억원·주택구입 7500만원 지원


